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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22.(화) 조간

2026. 9. 21.(월) 12:00
배포 2026. 9. 21.(월)

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
병·의원, 약국 하루 평균 8,294곳 운영

- ‘응급똑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및 ‘이젠(E-Gen)’ 누리집 통해 
문 여는 병원·약국 정보 제공 -

-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의심 땐 119로 신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민

들이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보건소 등은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으로 하루 평균 총 8,294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운영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계획)>

구분 9.24.(목) 9.25.(금)
추석 9.26.(토) 9.27.(일) 일평균

문 
여는 
병원

응급
의료
기관

소계  416  416  416  416        416 

권역응급의료센터  44  44  44  44         44 

지역응급의료센터  139  139  139  139        139 

지역응급의료기관  233  233  233  233        233 

응급의료시설  113  113  113  113        113 

병원  738  341  661  579        580 

의원  3,845  1,240  2,670  2,584      2,585 

보건소 등  291  227  159  190        217 

문 여는 약국  6,378  2,894  4,453  3,807      4,383 

총 계  11,781  5,231  8,472  7,689      8,294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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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연휴 기간 아플 경우 이렇게 하세요 !!

  연휴 기간 가벼운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면 된다. 진료 결과 중증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받을 수 있다.

  반면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를 통해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받을 수 있다.

❷ 문 여는 병원․약국 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똑똑’ 앱, ‘응급

의료정보제공’ 앱,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E-Gen)’ 누리집* 및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시·도 콜센터(120) 

유선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이젠, E-Gen) 주소: www.e-gen.or.kr

  특히, 사용자는 ‘응급똑똑’ 앱을 통해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증상에 따라 심한 경우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거나 스스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각 시·도에서는 재난안전문자와 재난방송 자막 등을 통해서도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나 의료기관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실제 방문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진료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http://www.e-ge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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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연휴 기간 중에도 응급의료체계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질환별 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상황

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도 가동한다.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등에서는 손가락 절단 등 특수외상 분야 대상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29곳은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의료기관 및 전문의에 대한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도 

운영한다.

*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10개(63개소 참여), 전문의 간 협력체계 56개 등

  또한,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56곳과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14곳의 운영 상황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중앙모자의료

센터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전국 단위 신속 전원·

이송을 지원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공백을 막기 위해 전문병원 등의 운영 현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송병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에 공유한다.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공조를 강화

하고,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출동체계도 유지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광주․호남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연휴 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해 연휴 기간에도 변함없이 중증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내 진료 가능한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경계를 넘어서도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까지 찾아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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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당직의료기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등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전국 45개소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출동 체계도 상시 유지한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국민들께서 추석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응급실 의료진이 

중증응급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응급의료 이용안내 홍보자료

담당 부서 공공의료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영진 (044-202-2550)

응급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허기렬 (044-202-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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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응급의료 이용안내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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